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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術大會發총論文 主題:五運*氣

運총파뿔論을 應用한 針슛治鷹法 
- 子午流注 鎬法과 奇經八法을 뿌心으로 -

| 縮論

『黃帝內經·靈樞4에서는 A氣와 A神의 所在

에 따른 鐵갖 避룹法은 當時(年·月 或季節, 日 · 

月)의 愚者의 A神의 氣運이 나 神氣의 소재 부 

위에 따라 해당 부위의 治續 禁룹、를 일종의 運

氣的인 얘II面에서 논술하고 있다. 

運氣理論은 『黃帝內經』의 중요한 이론이며, 

鐵갖學家들은 일찍 이 運氣 理論과 鐵갖學의 重

要한 意味를 主답하고 있었다. 더욱이 子午流注

와 奇經 八法에 있어서는 運氣의 十千·十=支를 

開大이 진행되는 紀時를 응용하고 있다. 또한 

子午流注와 奇經 八法의 운용에 있어 運氣 理論

의 도입되어 鐵갖 治續法의 時空性의 理論을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論者는 術數鐵갓 趣避法이 『黃帝內

經』의 運氣學說을 바탕으로 하여 子午流注·奇經

八法의 基魔가 됨을 찾고, 아울러 子午流注와 

奇經 八法에서 나타난 運氣 理論의 相關性과, 

運氣 理論을 응용한 鐵갖 治續의 可能性을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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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論

1. 『黃帝內經·靈樞』속에 나타난 避
콩、法 

古代의 鐵갓治擔學史에 있어 특수한 醫續趣

避學說l) 이 있다. 이는 古代의 術數 醫擔 行鳥의 

하나로 層法과 密、接한 관계가 있A며, A氣와 

A神의 소재에 따른 刺鐵法의 하나이다. 術數鐵

갖의 趣避法은 古代의 時間治續學에 있어서 重

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黃帝內經』에서 

부터 淸代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歷代 醫家들의 

著作과 時間鐵갖治據學 方面2)에 영향을 마쳤 

다 近代에 이르러 이를 “迷信”이라는 시각£로 

폐기되어 醫學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鐵갖治續學에 있어 客觀的인 歷史 事實로 

남아 있으니 術數鐵갓는 鐵갖醫學史 영역에 있 

어서 回顧할 만한 가치가 있다3). 

1) 『를빼·陰빼훌日月』훌 

本篇에서는 “足之十二*맴@, 以應十二月 • 

I) 林昭康 外1人 r~찢醫學史』 北京中醫葉버版ii:I: 1995 
pp!39 153 

2) 像浩 外11人 「子牛流注靈앓飛勝八뽑大全』 中國醫葉

科技術버版ii:t 1993 pp3!5-356 
3) 前휩書; r~찢醫學史』 ppl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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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寅者, iE月之生陽也, 主左足之少陽. 末者, 六

月 , 主右足之少陽. ~p者, 二月 , 主左足之太陽‘ 午

者, 五月 , 主右足之太陽‘ 辰者, 三月, 主左足之陽

明. B者, 四月 , 主右足之陽明‘ 此兩陽合於前, 故

日陽明 申者,七月之生陰也,主右足之少陰.표 

者, 十二月 , 主左足之少陰. 西者, 八月 , 主右足之

太陰 子者, 十-月 , 主左足之太陰 EX;者, 九月 , 

主右足之廠陰.갖者,十月,主左足之廠陰 此兩

陰交盡, 故日廠陰.”4)라 하였다. 즉 생리학 방변 

에 있어 A身의 足十二經과 四時·十二月과 相應

함을 밝히고 있으니 이는 運氣의 時間性의 範曉

에 屬하는 械念이 다. 文章 가운데 “寅者, iE月之

生陽也”와 “申者, 七月之生陰也”에서 四時·十二

月은 天地·陰陽之氣의 所藏과 A神之氣의 運行

과 密接한 關係5)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本篇에서는 “iE月, 二月, 三月, A氣在

左, 無刺左足之陽‘ 四月 , 五月 , 六月 , A氣在右,

無刺右足之陽 七月 , 八月 , 九月 , A氣在右, 無刺

右足之陰 十月 , 十一月, 十二月 ' A氣在左, 無刺

左足之陰.”6)라 하였다‘ 즉 iE月의 A神은 生陽

하여 初生의 陽氣가 左足少陽觸經에 있다고 하 

였으니, 月候와 足陰陽*맴@의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上述한 原文 가운데 各月에 따른 A體 陰

陽之氣의 所在에 따라 足經의 禁刺를 언급하고 

있으니, 例를 을면 正月, 二月, 三月의 A體의 

陽氣가 左足 少陽經에 있으며, 各各 三個月씩 

주관하여 少陽經 太陽經 陽明經으로 *g해@이 ~좁 

行한다7) 그러으로 이 것에 해당하는 *맴@部位 

다 t位에는 A氣가 소재하으로 刺鐵이 不可하 

다. 本篇에서 논술한 A氣의 所在는 營衛之氣나 

經服氣血의 偏行도 아니며, A身과 天地가 상응 

씨 揚柳傑 『黃fff內經靈樞譯解」 成輔itt 1980 pp316-317 
5) r上編書」 pp3!7-318 
6) r上揚書」 p317 
7) r上握書」 pp3!9-322 

運氣理論을 應用한 針윷治驚法 

하는 陰陽之氣를 말한다8). 이러한 A身之氣는 

天地·四時萬物의 生長化收藏을 A體生理 기능 

과 十二月에 따른 禁刺의 經服을 論述하고 있 

다 그러므로 『靈樞·陰陽緊日 月』篇은 A體生理

의 해석에 있어 陰陽學說과 天A合一의 思想、에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톨빼·五훌』聊 

本篇에서는“甲ζ日멈乘, 無刺頭, 無發豪於

耳內. 困丁日 엽乘, 無振횟於릅n옳嚴最. 여己日 엽 

乘四季l 無刺題去JR.鴻水 康辛日 自乘‘ 無刺關節

於股腦 王쫓日 멈乘, 無刺足脫, 是謂五禁.”9) 이 

라 하였는데, 此篇에서 “自乘”은 日千과 季節五

行의 屬性。l 同一한 것으로 “甲ζ日自乘”이란 

甲ζ日이 春季를 만남을 意味한다10) 春季에는 

甲ζ日에 頭部와聽宮大은禁鐵하며, 夏季의 困

丁日은 眉唯 嚴폈部의 兪大을 禁힘|하며, 四季

(二, 六, 九, 十二月)의 後八日은 題部와 關節部

의 大位에 禁刺하며 .~季는 王쫓日에 足經部의 

大에 禁刺한다고 하였다 또한 本篇에는 十千日

에 該當하는 部位를 禁刺하는 理由를 充分히 밝 

히지 않고 있지만, A身의 五行之氣는 頭面 됩 

項 體題 股腦 足經의 }I頂으로 狂盛하며 春夏秋~

의 五行B王圍|頂은 十千의 順序와 相應함을 內包

하고 있다11) 그러므로 A身의 五行之氣 llf.盛과 

天地의 五行之氣와 相應하표로 四時十日 鐵刺

禁.린法의 理論의 基魔가 되고 있다 

3) 『톨빼·九활빼』 

本篇에서는“請言身形之應九野也 左足應立

春, 其日여寅己표 左臨應春分, 其日 ζ~P. 左手

에 前擔書; 『鐵.醫學史」 ppl40 141 
9) 前握書; f黃폼內經靈樞譯解」 p428 
1이 『上揚書」 p428 
11) 『上編書」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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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立夏, 其日 })(;辰己已 應n용首頭應夏至, 其日因

午. 右手應立秋, 其日 })(; 申E未 右臨應秋分, 其

日辛西 右足應立쫓, 其日 JX;);X;己갖. 體뾰下觀應 

--至, 其日 王子. 六뼈R품F三職應中'"'I. 其大禁,
大禁太z._,所在之日, 及諸})(;己 凡此九者, 善候八

正所在之處,所主左右上下,身體有癡睡者,欲治

之, 無以其所直之日慣治之, 是謂天룹日也.” 12) 라 

하였다. 此篇에서는 天t의 太一이 九宮을 가리 

켜 行하는데, 。1 것이 地理의 九野와 A身의 形

神에 相應13)하는 ‘天A合-’ 14) 思想、을 表現하 

다. 따라서 本篇은 天t의 太-의 所在에 따라 

九宮이 移選하며 이에 따른 A神과 A氣를 살펴 

癡睡의 禁刺法을 論述15)하고 았다 

『黃帝內經』의 避룹法은 A身의 氣나 或은 神

이 時間의 推移에 따라 移動되거나 地理(九宮)

에 따른 規則性에 의하여 移行되으로 鐵갖治癡 

와 定7℃法에 있어서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 

2. 子午流注

1) 五월뤘 

五兪?치은 『靈樞·九鐵十二原』 “二十七氣所行

皆在五兪也” 16)하였고, 『靈樞·本輸』 “五輸所留

六府之所與合” l 7) 라 하였£며, 『靈樞·JI멈氣-日 

分寫四時』에는 “金聞刺有五變 以主五輸” 18)라 

1이 f上擔훔』 p581 
13) 前編書‘ f鐵.醫學史』 pl44 
1씨 崔達永 外1人 『觸服辦證論治』 成輔社 1985 며9 
15) 前編書; f黃fff內없靈樞譯解』 pp583 584 
16) f上擔홉』 pll 
17) 『上擔홈』 p29 
18) f上휩홉』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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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五輸t은 염상에서 상용되는 중요한 

兪?치로서 每陰經은 모두 井·榮·鐵(頂)·經 合t

을 갖고 있어 陰經은 三十個의 輸Y℃이 있£며 , 

陽經은 頂7℃이 하나 더 있어 즉 每陽經은 井·榮

·輸·頂·經·合*을 갖고 있어, 陽經은 三十六個

의 輸7℃이 있어, 十二經은 總 六十六*이며, 그 

主治作用은 井主心下滿, 榮主身熱, 輸主體重節

痛, 經主P밟隊寒熱, 合主遊氣而뺀을 가진다 

또한 五輸*의 五行 屬性에 關하여 살펴보면 

『難經·六十四難』 “陰井木, 陽井金, 陰榮火, 陽榮

水, 陰兪土, 陽兪木, 陰經金, 陽經火, 陰合水, 陽

合土” 19)라 하였는데, 五輸大의 五行屬性을 다 

음 I圖表1 】 과 같이 두 가지 뼈面에서 살펴 볼 

수 있다. 

【團表1】 五輪컨의 五行 뭘性 

陽千 ~ 王 甲 f,l:j IX 

陽經 金→水→ 木→ 火→土

五輸뤘 井 榮 兪 經 ι口s‘

陰經 木→火→ 土→ 金→水

陰구 ζ 丁 c 辛 쫓 

I圖表1】 을 보면 左에서 右는 五行의 相生

의 關係로 五輸'/\. 氣化의 次例로 相生하는 /I頂序

이고, 上에서 下는 五行의 相克 關係로 이는 一

種의 表面 現象일 뿐 아니라, 內部로는 ‘夫奏剛

柔陰陽天二F相合’ 의 關係。1다 陽經의 五行의 屬

性은 모우 陽주이며. 陰經의 五行의 屬性은 모 

우 陰二F~로 그 가운데 ζ康, 丁王, 甲己, 困申l

})(;쫓는 相合 關係이다 그러므로 이는 相克의 

1에 本間神白 井上惠理校關 f難없之冊究』 正言버版社印 

行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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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係를 明確히 하는데, 실제로는 制中有生하며 

表養二經의 陰陽調和 相濟相生의 關係를 說明하 

고 있다. 

陰井木, 陽井金의 理由를 張志碼은 “五藏之

兪出予井木者, 五鐵合地之五行以應生, 長, 化,

收,藏之氣,故從木火土金水而順行‘六服之兪出

予井金者l 六뼈應天之六氣,六氣生予陰,而初予 

地, 從秋쪽而春夏, 此陰陽遊}I멍之氣也 ”라 하여 

五購은 五行에 合하므로 春에서 처음 生하므로 

井木이 먼저 이고, 六船는 六氣에 應하으로 陰에 

서 生하고 秋에서 始作하묘로 井金이 가장 먼저 

이니, 이는 天地陰陽의 變化에 理致를 찾을 수 

있고하였다 

2) 빼옳 

子午流注는 -種의 千支 紀時의 原理가 +二

經 五輸*에 開1\. 時間에 따라 運用하는 鐵法이 

다‘ “子午流注” 鐵法은 金代 何若遇의 擺이 가 

장 먼저 보이며, 間明廣 注의 r子午流注針經』中

의 「流注經絡井榮圖」가 있다 現在 流行하는 子

午流注 鐵法은 明代 徐鳳의 『鐵갓大全』이 主가 

된 取太法이 다20) 즉 『徐民子午流注逢日按時定

太語』 , 『流注圖』를 “徐e;;納太法” 이 라 한다. 

子午流注는 鐵갓 取大 가운데 高次元의 理論

으로 千支 推算과 經氣 盛흉에 따른 開1\. 規律

을 取太하는 理論。l 다‘ 理論의 根據는 ’‘五+營”

에 基f楚하고 있£며, A體 經氣의 個行과 二+

八宿의 天周에 相應함을 認識하고 있A니, 『靈

樞표十營』에 “五+營奈何? . · 天周二十八

宿,宿三+六分,A氣行-周,千八分‘ 日行二+

八宿,入經服上下,左右,前後二+八服,周身+

六文二R. 以應二+八宿.”21) 이 라 하였£니 , 이 

2이 安昌範 外1人 r子午流注鐵옮에 對한 文없的 考察』

大韓鐵찢學會誌 Vol3 띠61-82 
21) 前휩書· r黃帝內經靈樞譯解』 pl82 

運氣理論을 應用한 針윷治驚法 

는 經氣 盛哀의 流注어l 開聞 取1\.을 進行하는 

것이다 

子午流注에 관한 命名 意義를 살펴보면, ‘子

午’ 란 陰極과 陽極을 分別하는 表示로 子는 하 

루 중의 子時(23 ∼ I時)와 一年 中에는 쪽月 (I] 

fl)에 該當하며, 午는 하루 중의 午時(11 ∼ 1時)

와 一年中에는 夏fl (5月)에 該當하며, 子午는 

lE北方과 lE南方을 分別代表하는 것 이 다‘ 氣機

升降 方面에 있어서는 子時는 郞 氣升함이고 午

時는 ~~ 氣降함이 니 , 때문에 子午流注는 陰陽·

時辰·方位·兩極의 標識이다 

‘流注’ 란 流注의 含意는 A體의 經氣가 不停

止하여 子午陰陽의 消長 轉化를 띄고 있음을 말 

하며 아울러 子午氣機의 升降·浮沈·盛豪의 規律

을 가지고 있다 

上述한 原理에 依據하여 鍵갓 開1\.의 取太 方

法을 便히 “子午流注”라 하며, 子午에 따라 經

氣 盛흉流注의 規律과 取太 方法을 삼펴보는 것 

이다 

子午流注의 基本 內容인 “納甲法”22)은 天千

을 地支에 配合하여 陰陽五行과 經氣의 進行 時

辰을 再結合하여 取1\.을 進行하는 것이며 ' “納

子法”은 地支를 陰陽五行과 經氣 時辰에 配合하 

여 取太하는 方法이다 

“納子法”은 補母鴻子의 取1\.法으로서 鐵服·

*~얘따·氣血·盛흉의 時辰과各經효狀의 虛實의 結

合으로 +二經各經의 所屬 五輸太의 井, 榮, 兪,

經1 合의 五行屬性을 通하여 “虛~IJ補其母, 實則

22) 黃휩없 外2人 f子午流注納甲法에 關한 考察』 大韓鐵

찢學會誌 1997 第14卷 第1號 pp\58-160 

子午流注에 사용된 ”納甲옮”은 納주法이라고도 하며 

@ 陽進陰退 井컨鳥始 @ 經生짧, 71..生'7\ @ 陽日 |陽時開

陽'/\, 陰日陰時開陰'7\ @ lf:t還原, 陽짧遇兪過原, 陰經

以兪代原 @ B 주重見, 陽經氣納三魚뼈生我, 陰經血歸包

絡我生{생 @ 夫쫓(合日)互用의 원칙에 따라 개혈하는 순 

서를 나타내는 규율성을 말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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鴻其者”의 頂則에 따른 時間에 따른 取t法이 

다23). 즉 各經의 經氣가 盛한 時間에는 該當經

7℃의 子A.을 鴻하고, 各經의 時間이 지나 氣血

이 豪한 時間(盛한 時間 다음의 한 時辰)에는 該

當經大의 該當經의 母t을 補한다 예로 뼈經의 

氣血은 寅時어1 最高로 H王盛한데 R벼屬金 金能生

水하며 合A.인 R澤은 師經의 子A.로서 師實證

에는 寅時內에 師經의 合A.인 R澤을 鴻하는데, 

이는 “迎而棄之” “寶則鴻其子”의 頂則이며, 뼈 

虛효에는 ~D時에 6며經의 金兪A.인 太淵을 補하 

는데, 뼈經의 氣血은 寅時의 B王盛한 것이 지나 

연 ~D時에 뼈經의 氣血이 흉하는데, 8벼屬金, 士

能生金師經의 兪A.인 太淵은 士에 屬하고 師經

의 母A.로 師虛효에 당연히 取A.하여 應用하고, 

뼈經의 氣血이 흉한 時間이 지나 때時에는 兪t

인 太淵을 補하는데 , 이는 ”~'/\.을 利用하는 것 

이다‘ 

“納甲法”이란 惠者가 來談한 年月 日 l뽑의 千

支를 推算한 後에 A體 十二 *옆E의 五行 屬性

에 配合하여 開t을 取A.하는 方法이다24). 例를 

플연 甲日 甲따時 購嚴陰이라 함은 甲日 甲EX;時

에 體經의 井t인 嚴陰A.이 開A.한다는 意味이 

며, 購經은 陽千으로 甲木이 되며 甲日의 甲도 

陽千이고 甲EX;時의 天千인 甲도 역시 陽千으로 

觸經과 甲 日과 甲따時의 天千이 모두 -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ζ 日 ζ西時 府大敎을 살펴 

보연 R구經과 z:, 日과 z:,西時의 天千이 모두 陰千

인 ζ로 -致하고 있다 그러므로 年月 日時를 

表示하는 符號인 千支는 子午流注法의 應用時,

十二經鐵뼈의 R府는 陽千, 鐵은 陰千A로서 天千

에 附合되 어 陽經의 井A.은 반드시 陽 日 · 陽時에 

開t하였고, 陰經의 井t은 반드시 陰日·陰時에 

23) 崔容泰 外22人 f鐵%學」 集文堂 1988 pll47 
2떼 f上樞書」 ppll4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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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A.하는 規律性을 보여, 該當 經絡이 代表하는 

天千은 반드시 井y℃이 開하는 日·時의 天千과 

完全히 一致하고 있다. 

3) 『훌帝內월』과 훌훌性 

“子午”의 搬念은 『靈樞·衛氣行篇』에 “歲有十

二R , 日有十=辰, 子午鳥經, 때西薦繹.”25)라 하 

였A며, 그 理論的안 根據는 『靈樞·九鐵十二頂4

의“五藏五兪,五五二十五觸 六服六廳,六六三

十六觸‘ ~~해E十二, 絡服十五, 凡二十七氣, 以上

下. 所出馬井, 所‘圖鳥榮, 所注鳥觸, 所行鳥經, 所

入篇合. 二十七氣所行, 皆在五廳‘”26)에서 찾을 

수 있다 『靈樞」에서는 五輸t과 經氣盛흉의 關

係를 言及하였A며, 五輸t과 十二辰과의 相關

關係를 把握하여 『靈樞·本輸篇』에 구체적으로 

六十一'f\.27)(心經의 五個廳A.은 缺少)을 提出하 

고있다. 

『靈樞」에서는 또한 十二個頂*과 五藏六服의 

主治意義를 강조하걸 “五藏有六服, 六服有十二

原, 十二頂出子四關(附隊), 四關主治五藏, 五鐵

有흉, 當取之十二原”28)이라 하였다 

r靈樞·歲露』에는 “A與天地相參也, 與日月相

應也”29)라 하여 인간은 자연 속에서 주위 환경 

에 적응하여 자연계와 통얼을 유지하여 생활하 

는데, 外氣의 溫, 熱, 寒, 행과 朝?의 光熱의 彈

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十二*펌@의 流注에 

다른 영향을 마칭을 알 수 있다 홍病時에는 “묘 

慧, 훌安, ?加, 夜深”의 다른 표현이 나타나고, 

A體의 氣血流注는 懶水와 갇아 鎬退節奏의 子

時(23-1)에서 午時(IJ-13)로, 午時에서 子時로 

25) 前編홈; r黃fff內經靈樞譯解』 p551 
2이 r上編홉」 pl! 
2끼 r上編홉』 p25 
2에 『上휩뽑」 pl3 
2에 r上휩홉」 p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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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時間에 따른 週期性盛哀에 따른 開聞은 A體

內部의 六陰經, 六陽經의 十二經服氣血運行은 

各 盛豪時間이 있는데 “훌夜節奏”의 生理現象과 

↑없以하다‘ 十二經의 氣血流注順序는 장기간 관 

- 찰과 갱험의 결과로서 하루의 子에서 午, 午에 

서 子의 六陰陽經服의 氣血流注盛豪의 時間。l

고정되어 있으며 氣血이 없끊의 時間代에는 盛

하여 開하고, 時間이 지나면 豪하여 聞한다. 十

二經의 氣血이 最高로 盛한 時間과 結合하여 

“,8뻐經寅時, 大陽經gp時, 몹땀辰時, 牌經E時, 心

經午時, 小鐵經未時, 勝Jll't經申時, 賢經쩔時, 心

包經成時, 三뚫經家時, a홉經者時, ff經표時” 消

伯仁의 歌願애)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黃帝內經』의 經氣盛豪의 規律은 子

午流注의 盛豪開聞의 이론적 인 기초가 되고 있 

는데, 例를 들면 『素問·鍵解篇』에서 “補鴻之時

與氣開聞相合也‘”31)와 『素問·八iE神明論』에는 

經氣 流注의 盛豪에 따른 補鴻가 相應함을 지척 

하였고, 또한 『素問·八iE神明論』의 “鴻必用方,

方者, 以氣方盛也”32)와 『素問·調經論』에서는 

“i寫實者氣盛乃內針”33) 이라 하였다 이러한 사 

장은 子午流注 이론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4) 運흙理빼과相빼性 

子午流注理論은 運氣理論의 주支 紀時 定時

로取t하는 방식이며, 이론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 運氣理論의 氣化原理를 도입하였음을 알 

수있다. 

G] 太過·不及으로 陰陽經의 定大을 開함 

子午流注의 이론적 근거는 年주· 日千·時주이 

3이 前獨書; F鐵--學』 pl147 
31) 前編훌; 『黃帝內엎素間譯解』 p392 
3찌 『上짧홉』 p225 
33) 『上휩홉』 p465 

運氣理論을 應用한 針짧治藏法 

何經의 井大을 開하는가를 결정하여 A體經氣와 

運氣의 장관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納甲法”

은 運氣學說 가운데 陰주과 陽주이 交代와 備環

의 개념에 부합한다 

그 가운데 “陰進陽退”34)35)는 開t 뿐만 아 

니라 運氣論의 主·客氣의 運行에 있어서 客退主

進의 運行方向과 서로 비슷하므로 『素問·六微답 

大論』 “君火之右,退行-步‘相火治之 復行­

步, 土氣治之 復行-步, 金氣治之‘ 復行-步, 水

氣治之‘復行-步,木氣治之‘復行-步,君火治

之”36)라 하였다 또한 五輸大은 井·榮·輸·經·合

A로 金·水·木火·土(陽經), 木·火·土·金·水(陰

經)으로 분별되며 , 이는 子午流注에 있어 五輸

t의 開'/\.過程은 陽進陰退의 時辰開'/\. 原理에 

따른 것으로 運氣理論과 相關이 있다. 

@ 司天·在良之氣로 陰陽經t을 互開

子午流注 納甲法 가운데 取大方法은 陰陽이 

互用되는 取?치法을 所謂 “夫病針其奏, 奏病針其

夫”라 하였다. 이는 夫奏五行關係를 甲己合化

3띠 前揚書; f鐵--學」 p1150 
ζ日 ζ西時에 J!f經의 井/\인 大敎이 開한 것은 “天

千陽進 地支陰退”의 原理에 따라 甲日 ‘ 甲밟時에서 天千은 
甲에서 ζ로 進하고 地支는 成에서 西로 退한 理由이다. 

35) 子午統注 納甲法의 ’‘陽進陰退 井/\團始”에 대하여 

살펴보면, 十二經股의 氣血統注는 모두 井/\에서 始作되 

는데, 井뤘을 開하는 時의 千支는 天千인 陽과 地支인 陰

이 陽進陰退의 \!11Jtlj이 있다. 그러나 쫓日에 있어서 時支의 

陰退規Jtlj에 부합되는 쫓표時에 井/\이 開하는 것은 甲日

에서 開/\하기 始fl=하여 九日을 經過하는 가운데, 每B은 

一짧을 主하며 每一짧은 責際上 十-時辰만 主뿔하므로 

甲B에서 쫓日까지의 總-百=十時辰과 甲B에서 王日까 

지 九日동안의 總九十九時辰 사이에는 二十一個時辰이 남 

게되어 쫓日의 十一個時辰을減하면 十個時辰이 남게되기 

때문이다. 이에 流注簡環의 連**性을 지키기 위해서 쫓표 

時辰에서 十個時辰後인 쫓*時辰에 @흉景/\이 開하께 되는 

것이다. 
3에 前揚書; f黃帝內짧素問譯解』 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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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 ι康合化金, 困辛合化水, 丁王合化木, IX쫓 

合化火로 天千의 陰陽區分에 의하여 陰千은 奏

가 되고 陽주은 夫가 된다‘ 때문에 陽時를 逢하 

여 陽大을 取함이 本應이고, 陰時를 逢하여서는 

陰大位를 開하게 된다 이 같은 “夫奏互用”의 

頂則에는 두 가지 가 있으니 , 즉 陽時는 “奏閒”

이고 陰時는 “夫合”의 같은 樣式으로 陽大이 開

한다 그러므로 甲己兩日과 ζ康兩日과 因辛兩

日과 丁王兩日과 여쫓兩日의 陰陽經 大位는 互

補互用할 수 있으므로 “夫奏互用”이라 한다 

이러한 理論은 運氣論의 司天·在良은 陰陽對

待關係에서 이론적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즉 

三陰이 在天하면 三陽이 在良하고, 三陰。l 在天

하띤 三陽이 在良하여 각기 上司하고 下半年을 

氣化한다 이를 子午流注에 應用함에 있어 만약 

上半年인 뢰天에 찮勝之氣가 三陽이 되면 즉 上

半年은 陰經의 大을 開함a로써 이를 옮IJ約한다 

반대로 司天의 g:勝之氣가 르陰이 되면 陽經의 

六을 開한다 下半年 在良의 찮勝之氣는 三陽이 

면, 下半年에는 陰大을 開함ξ로써 이를 制約하 

니 이는 三陰。1 陽t을 開하는 것과 같다 

@ 五合을 應用한 經'/\..을 開閒

閒'/\..은 未至 或은 過時의 t을 가리키는 것 

이다. 즉 陽日·陽時를 莫論하고 이마 陰時를 지 

나거나 或은 陰日·陰時가 지나 陽時의 未開한 

'Af立를 모두 閔t。l 라 한다 開閔?℃의 方法은 

子午流注 가운데 이마 上述한 “夫奏互用37)”이 

따라 甲己之合, ζ康之合, 因辛之合, T王之合,

IX쫓之合의 原理이다 이와 같이 甲己時, ζ康

3끼 前휩書; 『鐵왔學』 pll54 

納田法에 있어서 ‘陽日陽時用陽'((’과 ‘陰B陰時用陰

'((’의 規J'llj性에 벗어난 ‘陽日陰時’ ‘陰日陽時’의 開컨法을 

李짧은 ‘夫쫓互用뽑’과 ‘母子互用法’을 應用하고 있는데, 

夫쫓互用法은 十天千을 陰陽相合한 것이다. 

8 

時, 內辛時, 丁王時와 IX쫓時는 便히 開閒'/\..의 

原理에 適用한다‘ 

例를 들면 ζ갖時는 ζ康之合의 原理흘 應用

하여 ζ*의 本時인 中封大이 開하고 康午時는 

陽演大이 開한다‘ 

@ 運氣理論을 原?℃의 據大應用

子午流注의 規定은 逢兪함은 開原함이 니, 郞

陽經의 兪?℃이 開함은 반드시 f直日 經의 原、7℃이 

同時에 開함을 말한다 所謂 “反本還頂”8) 이라 

함은 陰經은 本經의 兪大。l 同時에 開(陰經以兪

代大)하니 , 이 러 한 規定은 原大을 適用하여 制

限을 받는다는 意味이다 。l는 『素問·六元lE紀

大論』의 “必折其數氣, 先資其化源, :f!p其運氣, ti( 

其不勝”9)에 根據하는 것 이 다 原大은 바로 맴、 

氣가 所出하는 바이 니 , 原六은 賢間動氣에서 導

出되어 A體購뼈의 源이며 十二經絡의 根本이므 

로 原氣가 A體 藏8빠經氣의 調整作用을 彈調한 

것이다 。l를 『靈樞·九鍵十二頂篇』에서는 “五鐵

有흉 當取之十二原 十二頂者 五藏之所以票 三

百六十五節氣味也 五藏有흉也 應出十二原 十二

原各有所出”40)라 하였으니, 이는 原大의 適用

範圍와 運用을 據大한 것이다 그러므로 運氣理

論의 時間性 應用은 子午流注에 있어서 時辰에 

따라 取t하는 方法은 經氣의 盛豪가 自然界 氣

化와 密接한 關聯性이 있다‘ 

3에 『上擔書』 pll53 

Jff:t還原이란 陽經에서는 兪'((의 開始와 同時에 該當

하는 本B의 :t짧原'((이 開하며, 陰經에서는 原'((OJ 없으 

지므로 兪컨로 代身했으며, 開原!\하는 時辰은 開井컨以 

後 四個時辰後이다. 또한 ‘日千重見인 경우는 陽잃은 모두 

三集로 納하고 陰經은 모두 包絡으로 納한다, 陽앓에서는 

陽經이 子가 되고 三뽕의 五輪'((이 母가 되어 母生子하게 

되며, 陰經에서는 陰經이 모두 母가 되고 心包經의 五輪!\

이 모두 子가 되어 母生子하는 規則으로 開'((한다. 
39) 혐tr1홉書; f黃fff內짧素問譯解』 p579 
4이 빼휩書; r黃fff內經靈樞譯解』 pl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上述한 네가지 聯關性을 살펴보면, 子午流注

法은 A體經氣의 盛哀에 따른 t位의 定時開聞

法이다 즉 子午流注法은 運氣學說인 千支紀時

에 進行하여 五輸t과 상응되는 時間性 鐵갖法 

。l며 , 또한 五輸大과 其他 經大補鴻 方面의 應

用한 理論으로 陰陽相實과 뼈II柔相濟의 原則。l

陰經과 陽經間의 同氣·異氣·五行의 生克關係가 

結合하여 補演를 調整하는 것이다 

3. 奇經八法

1 ) A服交톨릿 
八服八會t은 金代 寶漢뼈의 『鐵經指南』

에 最初로 “流注八t” • “交經八大”로 記載되 

어 있 2- 며 , 明代 徐鳳의 r鐵왔大全』 卷四에 

“寶文률公八法流注”一章。l 있으며 , “八服交

會八大”과 九宮·八합· 日時千支의 관계가 記

述되 어 있으며 , 『鍵왔聚英』 · 『鍵왔大成』等에 

도 記載되어 있다41) ‘ 

八服交會t歌의 原文을 살펴 보면 “公孫衝

服몹心뼈42)' 內關陰維下總同, 臨낀rn홈經連帶 

服, 陰維텀鏡43)外關逢, 後漢督服內R此碩44)'

41) 施土生 f鐵왔歌眼校釋」 山西科學敎育出版社 1987 

뼈6-87 

42) 王森 外2A f鐵찢많~Pl集注』 中國醫藥科技버版itt 

1989 pl28 

몹心聊란 牌, 心包, 衝服, 陰維服의, 簡行路線中 相

合하는 四짧의 主治證인 1G、, 뼈, 멸의 훗뽕、을 治授할 수 

있음을意味한다. 
43) 『t휩書j ppl28 129 

目銀란 r /\法交會/\M\J篇中 ‘l合子目錫皆, 耳後, 類,

願, 릅 ”을 ”目錫”로 間稱하였고, 觸, 三魚, 帶股, 陽維의 

簡行路線中 相合하는 四經의 主治病!IE이다. 足臨뾰(홈觸 

運氣理論을 應用한 針윷治續法 

申HIK陽짧絡亦通, 列缺任服行師系, 陰짧照海 

隔n뚫魔45)”라 하였다‘ 즉 公孫·內關·臨位·外

關·後演· 申服·列缺·照海의 八?치은 모두 四

股部에 있으며 八t 가운데 四大은 絡大。1

고, 二t은 五輸t中 輸7℃이며, 申服 照海

二t은 陽짧, 陰짧Hll의 “所生” 部位이 

다46)47) 

임상적드로 列缺 照海는 主內 在里의 病

을 主治하고, 後銷와 申服은 主外 在表의 病

을 主治하고 l 外關 臨位은 主轉樞 半表半養

의 少陽病을 主治하고, 公孫 內關은 心牌 兩

經과 有關한 心뼈 몹院題의 在狀을 主治한 

다48) 이러한 八服交會t中 經Bil의 交會關係

와 配?℃法의 意味는 I圖表2】 다음과 같다 

【圖表2】 끼~交會컨中 經~의 交會關係와 
~lf\法

經而通帶Iii\) 與 外關(屬三集而通陽維服)二컨을相配하여 § 

外빠, 耳, 類, 願, 몹等의 五個部位의 훗愚을 治癡할수 있 

음을意味한다. 
44) r J::握書』 pl29 

內뼈t앙흉란 r /\法交會/\服』篇中"合子目內빠, 願項,

耳, 륨陳, 시\陽, 勝麻. ”라 하였으니 시\陽, 關IN;, 쩔服, 陽

臨服의 6휩行路線中 相合하는 四잃의 主Ti3!1E을 間稱한 것 

이다. 後짧(屬小陽經而通督服)與 申服(홈關Jllt;잃而通陽교 

Iii\) 二컨을 相配하면 目內뼈, 題項, 耳, 릅團 Jj\陽 ,勝脫等

의 fjjl位主治!IE이 있음을 意味한다. 
4잉 rH옵書』 pl29 

R룹n뚫爛란 ~ i\法交會八뼈』篇中 “合子師系, 이엉願, 뼈 

扁.”라 하였으니, 이는 師, 賢, 任股, 陽짧服의 簡行路線

가운데 四經의 相合하는 主治!IE을 間稱한 것이다. 列缺 (屬

師經而任服相通)與 照海(屬賢經而陰짧lllii相通)二칸을 相配

하여 師系, 뼈願, 뼈屬의 三個部位의 治擔했能이 있음을 

意味한다‘ 
46) r J::握書』 ppl28 129 
47) 李時珍 f奇짧!\服考校注』 t海科學技術出版tt 1990 

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11. N0.1 

所屬經 八텃 通i\Jllil 會合部位

足太陰 公孫 衝服
몹心,觸 

手廠陰 內關 陰維

手少陽 外關 P歸훌 덤外뼈, 類‘ 題,
足少陽 臨i立 帶服 耳後,眉

手太陽 後鎔 督服 텀內8此‘ I頁, 耳,

足太陽 申服 陽짧 眉R벼 

手太陰 列缺 任服
觸, 師‘ 隔‘ 머찾嘴 

足少陰 照海 陰짧 

@公孫 內關

公孫은 牌의 絡'A 이며, 足太陰牌는 三陰

의 服을 總領하고, 衝服은 奇經八服이 다 牌

는 後天營衛之氣를 主管하며, 衝服은 牌·賢·

任·督服과 一元三u皮하며, 賢은 後天의 根本

으로 任督이 陰陽을 總領하므로 衝服은 十二

經의 海가 된다‘ 內關은 心包絡의 絡'A 이며, 

手廠陰心包는 全身血服을 統領하며 , 陰維nlk

은 諸陰經을 維絡하여 諸陰이 交會하는 곳에 

서 起하며 ,三陰과 交又하고 더불어 任服에 

同歸한다‘ 血服은 有形의 體로서 陰에 屬하 

므로 陰維服과 心包絡은 通한다 따라서 公

孫은 足太陰服이 發하는 곳이 고 足陽明에 絡

하며 衝@@과 通하며, 內關은 手願陰服이 發

하는 곳으로 陰維服과 相通한다49)50) 

@ 臨N. 外關

臨位은 觸經의 絡하며 足少陽觸은 帶服과 

相通하고 少陽은 樞經으로 能히 上下左右로 

轉樞하고, 帶服은 少陽에서 起하여 圍體하여 

速帶하므로 帶服은 諸服을 約束하여 經氣가 

通陽하도록 調節作用을 한다 外關은 三뚫經 

의 絡'A이며 手少陽三魚經은 水뤘氣血의 道

路로서 上下表養 陽經의 樞組이 며 , 陽維服은 

4에 『上編書』 pp300-301 
50) 吳讓 짧宗金籃(下) 大星文化社 1983 pp547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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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陽의 服을 維系하므로 手少陽三魚經과 陽

維服은 相通한다 따라서 臨N.'A은 足少陽@@

氣가 發하는 곳무로 帶服과 通하고 外關t은 

手少陽服이 發하는 곳으로 陽維服과 相通한 

다51)52) 

@後銷申服

後銷는 小陽經의 所屬이며 小陽經은 血府의 

經이고 分別淸潤하고 小陽은 太陽經에 屬하고 

陽이 最多하고, 督服은 統率陽氣 統率훌元하므 

로 二經은 相通한다‘ 申服은 勝Mt經의 所屬'A 。l

며 足太陽勝빠은 洲都의 職責이 았으므로 律滅

을 藏하고 氣化하여 能出한다‘ 陽짧는 足太陽의 

別服£로 陽經의 짧健의 服이므로 二經은 相通

한다‘ 따라서 後싫t은 手太陽服이 發하는 곳으 
로 督服과 相通하며 , 申Hlk'A은 足太陽服이 所

發하는 곳£로 陽짧服과 相通한다53)54) 

@列缺照海

列缺은 師經의 絡?℃로서 手太陰뼈經은 統

乎諸氣하고 三陰을 統率하므로 任服은 陰服

의 海이 므로 二經은 通한다 照海는 賢經의 

所屬'A이며 뽑은 先天의 本으로서 藏經의 場

所이 며 主納 藏精하고, 陰짧는 足少陰의 別

服즈L로 陰經의 짧健의 nlk이으로 二經은 相通

한다 따라서 列缺t은 手太陰服이 發하는 

곳으로 任服과 通하며 , 照海'A은 足少陰服이 

發하는 곳으로 陰廳服과 通한다55)56) 

2) 를빼n法과 爾홈n法 

51) 빼휩홈; f針方六集校釋』 pp299-300 
5찌 前擔홈; f훌훌宗金훌(下)』 P며49 550 
5이 법IH홈홈; f針方六集校釋』 pp298 299 
5씨 前f홉훔; f醫宗金훌(下) A pp55Q-55J 
5히 前揚홈; 『針方六集校釋』 p띠02-303 

5히 前編홉; f醫宗金藍(下)』 pp551-55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靈龜八法과 飛購八法은 奇經八1C을 。l용한 

鐵法~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時間의 天千 屬性

을 配合하여 靈짧八法이라 부르는 類型에는 洛

書九宮歌57)' 八法歌58)' 八服配八환歌59)' 八法

五虎建元日時歌6이, 八法逢日千支歌61), 八法臨

時千支歌62)' 推定六十甲子日時開圖例 등이 있 

57) 揚力 f中醫運氣學』 北京科學技術버版itt 1995 pl54 

「洛뿔九훔歌」 “數九屬-, 左三右七, 二四옳眉, /\六

篇足, 五居於中, 寄子坤局,”라 하여, 「九룸짧」는 洛書의 

配置를 說明하고 있는 흙짧인데 원래 徐鳳의 f鐵%大숲』 

에는 실려 있지 않던 것을 楊繼뻐가 행加 한 것이다. 
5히 f上휩홉』 pl53 

「ME.짧」 “ :t1:-聯申服, 照海坤二五, 震三홉外關, 興

四臨fil數, 乾六是公孫, 兌七後짧府, 良/\系內關, 離九列

缺主”라 하여 「ME.짧」는 /\환와 奇엎/\칸의 配ffi를 說明

한 詩歌로 역시 楊繼뻐가 없加한 것이다. 
59) 蘇ff振 外2,A. f奇엎JUE.에 關한 考察( I )』 大韓$$%
學會誌 1994 第11卷 第1號 pl3 

f針%大成·/\服配/\환짧』 “乾홉公孫良內關, 異臨震f5.'Z

外關選, 魔居갱j缺坤照海, ~짧兌:t1: 申服聯, 補협뿜沈分i연 

順, 隨時呼吸不옮魔, 뻐傳:w흙神鐵法,"o]라 하여 r /\服配

/\환짧」는 前半部에서는 奇엎/\컨과 /\최의 配ffi를 제차 

彈謂하겨 설명하고 俊半部에서는 엎氣의 虛實r!l!i짧에 따른 

삐j鐵法과 時間에 따른 開컨 및 呼吸補憶의 重要뾰을 훌서혀 

놓은詩짧이다. 
6이 f上휩書』 p13 

f용tfk大成"/\'$.五虎建元日時짧』 “甲己之辰起因寅, (_, 

康之日 rX:寅行, 因辛便起康寅始, 丁王王寅遊順尋, rX:쫓甲 

寅定時候, 五門得合是元因,”라 하여 「/\法五虎建元日時짧 

」는 날(日)에 따른 時間의 주支를 똥하는 方法을 말하는 

옳짧인데, 甲己之日의 寅時는 困寅時라는 方式이다. 
61) f上휩훌J p14 

f針%大成·/\'$.쫓日주支짧』 “甲己辰成표未十, (_,jj용辛 

西九篇期, 丁王寅VO/\成數, rX:쫓E午七相宜, 困辛*子亦

七數, 꿇日支주mi得知”라 하여, 「!\'$.쫓日주支짧」는 날 

(日)의 주支에 따라 그 주支를 대표하는 숫자를 暗記하기 

쉽게 E얀득 詩짧로서 靈龜/\'$.의 운용에 사용되었다, 
6이 前握홉; f中醫運氣學』 p!55 

r針%大成·/\法臨時주支짧』 “甲己子午九宜用, Z,l}t표 

未/\無疑, pg辛寅申七fF數, 丁王VD西六/IJ!i知, rX:쫓辰成各 

有五, B;t:單加四共齊, 陽日除九陰除六, 不及零餘치下推” 

라 하여 「/\法臨時주支歌」는 時間의 주支에 따라 그 주支 

를 대표하는 숫자를 暗記해l 쉽게 묘띈 흙짧로서 역시 靈

龜/\'$.에 응용된다, 

運혔理論을 應用한 針윷治癡法 

다63)64). 

즉 靈짧八法은 八服交會大을 위주로 하는 -

種의 按時配大法이다 이는 奇經八法에 사용하 

는 八大이 주관하는 象數를 洛書九宮數와 文王

八휩에 配屬하고 아울러 逢日 各時의 千支를 살 

펴 開大을 추산하는 鍵法이며 아래와 같은 [圖

表3] 으로 요약할 수 있다 

【뭘表3】 끼섣配屬九훔表 
八화 乾 ιS'ι‘ 離 震 뿔 ±}: 良 坤

方位
西

西 南 東
東

北
東 西南,

北 南 北 中央
九宮

6 7 8 3 4 8 2,5 
數

八히 
公 後 ~IJ 外 臨 申 內

照f每
孫 쫓§ 缺 關 , ‘E」L』 IDit 關

八服
f홍f 督 任 陽 帶 陽 陰

陰體
IDit IDit 服 維 IDit ￥옳 維

飛購八法은 八法八大을 基本으로 하는 按時

開大의 配大方法이다 本法은 다만 當日 各時辰

이 속한 天千을 알아서 곧 開大을 求할 수 있£ 

니 반드시 陽九, 陰六을 응용할 필요는 없고 十

變開閒의 이치로 계산65)하므로 비교적 靈龜八

法보다는 간만하다. 八휩에 배속한 관계는 다음 

[圖表4] 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6이 前握혈; f奇짧八'$.에 關한 考察 (I )J ppl-15 
6띠 蘇1£振 外2,A. f奇엎!\'$.에 關한 考察 (II) J 大韓鍵%

學會誌 1995 第12卷 第1號 따49-51 

6테 f鐵.大숲』에서는 “愚謂奇엎/\服之法, 各有不相同.

前靈龜/\法, 有陽九陰六, 十주十變開圍之理, 用之得時,

無不錢했, 後此飛勝/\法, 亦明師所授, 故不敢棄, 亦載於

此, 以示後之學者‘ ”라 하여, 靈龜/\'$.에 비하여 비교적 天

千 홉뾰에 抱많되지 않게 된 것이 飛觸/\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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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4】 飛廳끼法按뽑配션表 

時 甲 ζ 
F져 T IX 己 E용 辛

千 王 쫓 

八 公 申 內 臨 ~IJ 外 後

'ii. 孫 JW 關 ;每 I ‘」μ」 缺 關 쫓십 

八
乾 坤 良 ιs、t‘J :i)\ 離 震 용용 

좋} 

『鐵잦大全』의 飛觸八法歌에 따르연 飛觸八法

도 역시 時間의 天千屬性을 이용하는 鐵法으로 

서 다만 靈龜八法과 다른 점은 靈龜八法이 日과 

時의 天千을 모두 이용하는 점과 飛勝八法은 時

에 該當하는 千支의 天千만을 應用한 점 이 다르 

다 。l를 살펴보면 “飛觸八法歌與前法不同 王甲

公孫郞是乾 困居良上內關然 여午臨位生t'A水 康

屬外關震上連 辛上後짧裝異환 ζ쫓申服到坤傳 

己土列缺南離上 T居照海兌金前 其法只取本時

天千鳥例 假如甲己日 J:X:辰時 郞取J:X:千臨位'/\. 己

E時郞列缺 康午時郞外關 餘皆做此”6이라고 하 

였다 

3) 運휠理빼과 相빼性 

子午流注의 取大 頂理가 運氣 理論의 時間性

이 도입되었다띤, 奇經 八法은 運氣 理論의 空

間的인 效能을 띄고 있어 二者는 相補相成의 관 

계가 있다 따라서 奇經 八法의 基魔가 된 八服

交會大과運氣學說의 이론적 근거를살펴보기로 

한다. 

[D運氣의 正쩌化日 
運氣 理論은 現在의 時間과 空間의 氣化를 意

味한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는 運氣 氣化가 

6야 徐鳳 f鐵왔大全』 人民衛生버版社 1987 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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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化日과~化日의 두 가지 氣化現象을 논술하 

고 있다‘ IE化日에 대한 方位의 影響은 크지 않 

지만 ~化日에 방위의 영향은 매우 크다. 

IE化日에 대한 개념을 『素問·六元正紀大論』

에서는 “甲子 甲午歲l 上少陰火, 中太宮土運, 下

陽明金. 熱化二, 雨化五, 媒化四, 所謂正化日

也‘"67)라 하였다‘ 즉 甲子와 甲午年의 大運은 陽

千으로 太過之年이며, 子午少陰君火가 司天(

“上”은 司天)하게 된다. 즉 째西陽明操金은 在

良하고 大運(中運)은 太宮(土運太過)하게 된다 

洛書 生成數와 相應하여 子午少陰君火가 司天하 

는데, 火의 生成數는 二이드로 말하걸 “熱化二”

라 하고, 大運은 土가 되는데 土의 生成數는 五

이므로 말하걸 ’‘雨化五”라 하며, ~p西陽明爆金

은 在良이 되는데 ;操金의 生成數는 四。l으로 

“操化四”라 한다 따라서 當年의 勝도 없고 復

도 없게 된다. 그 가운데 火化를 論하지 않았는 

데, 雨化와 操化는 모두 生成數가 되며 太過의 

表示도 없다 그러으로 正化日을 말하걸 正化는 

즉 氣化가 正하게 됨이다 이는 구체적인 方位

에 ~害克tt이 없음을 의미한다‘ 

쩌化日 에 대한 獅念을 『素問·六元正紀大論』

에서는 “ζ표, ζ未歲, 上太陰土, 中少商金運,

下太陽水, 熱化寒化勝復同, 所謂쩌氣化日也 "68) 

라 하였다 즉 ζ표, ζ未年써은 표未太陰i뭘土가 

司天하고 辰EX;太陽寒水로 在良하며 大運(中運)

은 金運 不及(少商)之年이 된다. 때문에 金運이 

不及하면 火來하여 克金하며 또한 水來하여 復

之한다‘ 此年은 勝氣와 題氣가 있게 되는 特異

한 氣化現象 즉 “熱化寒化勝復同”이 되므로 쩌 

氣化日 이라 지칭하게 된다 %七宮은 바로 氣化

의 非正常的인 根源이 金運不及에 있으므로 % 

67) 前휩書; 『黃帝內經素間譯解』 p603 
68) r上휩書』 p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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害가 金運에 加하게 된다. 金位는 洛書의 西方

兌합에 相應하고 數로는 七이 되 니 핏七宮이라 

말하는 것이다. 

『素問·六元.lE紀大論』에는 運氣 氣化 不及의 

狀況을 나타내고 大運이 不及之化가 되 어 ↑를常 

여기에 相應하는 地方에 썼害를 주게 되니 運氣

理論 가운데 風·寒,暑펄 操·火의 六化와 더불 

어 洛書八함의 內核인 九宮과 相配하여 應用하 

고 있다 이러한 受害의 方位와 『周易』의 洛書

八합 九宮의 方位數字는 相同하게 되니, 例를 

들면 金運不及은 “짜七宮”, 土不及은 “%五宮”,

木運不及은 “핏三宮”, 火運不及은 “짜九宮”, 水

運不及은 “~-宮”이 다. 

@異常氣化와싫害宮 

奇經 八法은 八합 方位의 取大을 응용한 것이 

며, 取大 方法의 方位는 現在 氣化의 優勢를 表

現한 것은 아니다‘ 奇經 八法의 取'A法과 當年

連氣 氣化가 同步는 運氣 氣化 方位說과 서로 

結合하게 된다. 

이를 『素問·六元표紀大論』의 運氣 異常 氣化

方位說과 奇經 八法이 相配하여 取大을 進行한 

다 

例를 들연 水運 不及之年인 辛E.· 辛家·辛VP

辛西는 水氣가 不及하고 土氣가 克f:lt하는 勝氣

와 木氣가 來復하는 異常氣化로 少關 “雨化風化

勝復同”이라 하니, 連氣異常 氣化 方位인 “싫一 

宮”에 屬하게 된다 이는 奇經 八法의 “아-連 

申服69) ”, “申服勝J!l't通陽짧7이”하므로 몽太陽勝 

J!l't經의 申Hll'A에 相應하여 取*하는데, 勝뼈은 

王水에 屬하므로 補法을 施行하고 이로써 賢水

를 增彈하여 土性의 勝氣(雨化)를 防止하고 乘

69) 빼휩훨; 『鐵찢學』 pll37 
7이 『上握書』 pll37 

運氣理調을 應用한 針윷治標法 

代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木運 不及之年인 丁未,

丁표·T家·TE.는 所謂 “淸化熱化勝復同”하여 

“핏三宮”에 屬하며 , 奇經八法의 “震三屬外

關71) ”, “外關三魚通陽維72)”와 結合한다 火運

不及之年인 쫓西·쫓VP·쫓未·쫓표은 所謂 “寒化

雨化勝復同”라 하여 “%九宮”에 屬하며, 奇經八

法의 “離九列缺主73) ”, ”列缺뼈經通任服74)”과 

結合한다 金運 不及之年인 ζ家·ζE.·ζ西·ζ

때는 所謂 “熱化寒化勝復同”라 하여 “썼七宮”에 

屬하며 , 奇經八法의 “兌七後짧府75)”, “後짧시、 

陽通督服76)”와 結合한다 土運 不及之年인 己째 

·己西己표·己未는 所謂 “風化淸化勝復同”라 

하여 “%五宮”에 屬하며 , 奇經八法에는 五宮이 

없으으로 牌經의 公孫大을 取大하며 補法을 施

行하여 牌氣를 增彈시켜 B꾸木의 勝代之氣를 防

쩔한다‘ 

따라서 奇經八法은 『周易』의 八합方位와 運

氣學의 千支紀時 取大。l며 , 實際로 運氣氣化 理

論과 結合된 部分은 없다. 그러나 子午流注가 

시간적인 특색을 지녔다면 상대적으로 奇經八法

은 공칸의 우세를 반영하고 있다 

4. 運氣學說을 應、用한 鐵슛治爆法 
의可能性 

71) F上獨書』 pll37 
72) 『上휩書』 pll37 
73) r上휩書』 pll37 
74) f上擔훨』 pll37 
75) 『上播書』 pll37 
76) r上播書』 pl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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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i릎의 홈월·훌훨 관계률 옹용한 활 

홉 

만약 時間에 따른 五輸*의 開聞과 運氣의 勝

復,獲發이 결합된다면, 五輪*의 經氣調整調

整을 通하여 A體의 陰陽을 조절할 수 있다.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太過之年의 勝復

關係를 “不J直其德, 則所勝來復, 政↑를其理, 則所

勝同化”77)라 하였A며 , 不及之年의 勝復 關係를 

“故乘危而行, 不速而至, 暴훨王德, 짜反及之, 微

者復微, 甚者復甚, 氣之常也”78)라 하였다 勝復

關係란 勝氣와 復氣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運

。l 不及하면 本運을 빼制하는(勝)氣가 그 虛한 

픔을 타서 이르는데 이를 “勝氣”라 하며, 勝氣

가 極에 到達하면 흉退하여 本運의 子氣가 이르 

러 報復하는데 이를 “復氣”라 한다. 

이러한 勝復·驚發 關係를 응용한 治標法을 

살펴보면, 當年의 氣化가 어떠한 ‘폼勝之氣인가 

를 살펴 五輸'/\. 가운데 五行 屬性을 이용하여 

克勝氣의 *位를 取할 수 있을 것이다‘ 

例를 들면 木運 太過之年은 五輸* 가운데 이 

를 克制하여 勝之할 수 있는 金大을 補하고, 同

氣의 木大을 鴻하며, 또한 木運 太過之年은 土

뽕(牌覆)의 時期가 나타나므로 마땅히 五兪大

가운데 土의 兪'/\.을 補한다 또한 木運 不及之

年은 同氣,의 t을 取하여 木'/\.을 補하고, 金生

인 復氣의 出現을 빼j約하고, 火性인 勝氣의 '/\. 

位를 應用하여 A體의 陰陽을 調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勝復뽕發을 응용한 鐵슛 治

法을 要約하면 다음 I圖表5】 79)와 같다 

77) 前編홉; r黃帝內經素間譯解」 p560 
78) r上獨홉」 p556 
79) 五遺 즉 十千에 해당하는 $$服(甲觸 ζJ!f· 因Jj、陽丁

心 IX:몹·己牌 康大陽辛師·王勝Ill!;· 쫓뽑)의 엽經에 있어 

서 路復 補짧~을 論하기로 하고, 六氣의 體復 補備와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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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5】 五運의 勝휠 흉發 관계를 응용한 휠法 
十추 補 3설 
甲(土運 足臨파(木 自戰)

陽P쫓果(土‘自寫) 
太過) ↑핏鎔(水.自變) 
ζ(金運 中封(金;自補)

行間(火.自戰)
不及) 曲果(水;n혔짧) 

困(水運 小海(土;自戰)
前삼(水 自;寫)

太過) 陽잠(火;自變) 
丁(木運 少衝(木;自補)

靈道(金.自戰)
不及) 少府(火;勝補)

않(火運 內處(水;自戰)
解했(火 自;寫)

太過) 鷹兌(金;自變)
己(土運 太白(土;自補)

隱白(木.自戰)
不及) 商묘(金;8했혐〉 
康(金運 陽했(火.自戰) 

商陽(金;自鴻)
太過) -間(木.自麗)

辛(金運 經떻(金.自補) 
魚際(火 自戰)

不及) R澤(水.~첨南) 
王(木運 至陰(金.自戰)

束骨(木;自;寫)
太過) 委中(土.自醫)
쫓(火 運 然감(火·自補 

) 陰감(水;自戰) 
不及) 太鎔(土.~혐南 

2) 훌월六步률 응용한 활法80) 

r素問,天元紀大論』에서는 “子午之歲 上見少

陰, 표未之歲 上見太陰, 寅申之歲 上見少陽, gp 

西之歲 上見陽明, 辰成之歲 上見太陽, E갖之歲 

上見廠陰 廠陰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熱氣

王之, 太陰之上 演氣主之, 少陽之上 相火王之,

陽明之上 操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 所謂本

也 是謂六元페)이라 하여 客氣 六步와 三陰三

陽의 관계를 논술하고 있A며, 『素問·五運行大

論』에서는 ”所·謂上下者 歲上下 見陰陽之所在也‘

I. 補협는 생략하기로 한다. 
8이 客윌에 있어서 $$服配合은 夫賴五行인 表훌關%가 

成立 되며, 太過不及의 판점에서 따라 該當짧의 엽經補演 

!(}-을 를及하고 他經補휩는 省略효따. 
81) 前編書; r黃帝內經素問譯解」 때49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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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右者 諸上見戰陰 左少陰 右太陽 見少陰 左太

陰 右願陰 見太陰 左少陽 右少陰 見少陽 左陽明

右太陰 見陽明 左太陽 右少陽 見太陽 左戰陰 右

陽明재2) 이라 하여 司天과在果의 관계를 언급하 

고있다 

그러므로 客氣를 응용한 鐵法은 主令하는 

時間性의 差異에 따라 司天은 上半年(180일)을 

주관하며 在良은 下半年080일)을 주관하고, 客

氣六步에 따른 各各 60 日을 주관하는客氣鐵 

法을 。1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例를 들면 E.:;t:之歲인 경우에 司天·在果을 

응용한 鐵法83)을 살펴보면, 上半年은 廠陰風木

이 司天이 되으로 딴觸木經의 木.'/\.을 鴻하고 下

半年은 少陽相火가 在果이 되므로 心包·三魚相

火經의 火'A을 鴻하는데 이를 요약하띤 다음 

【圖表6] 과 같다. 

82) r上編훔』 p502 
8에 運월꿇의 司天 tt옳은 陰陽對待 關%에서 이론적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즉 三陰이 在天하면 三陽이 在흉하 

고, 三陰이 tt天하면 三陽이 tt果하여 각기 上司하고 下半

또을 휠化한다. 그러므로 鷹服의 陰陽 關係 配g에 있어서 

도 三陰三陽의 理짧에 따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만약 

上半If인 뢰天의 뿔勝之붉가 主令하는 경우는 其짧의 '?I.. 

을 협하고 tt果의 '?I..을 補 흠뼈1 있어서 陰陽의 制約뾰을 

찾을수있다. 

運氣理論을 廳用한 針흉治驚法 ., 

【圖表6】 홈氣 1\步를 응용한 훨法 

司天 R흉 R빠 在果 뼈옳 R빠 

@윗陰 大敎
足臨

少陽 勞宮 支漢
/‘」μ-

風木 (府木)
(廳木)

相火 (心包) (三集)

少陰 少府 陽씀 陽明 經〉통 商陽

君火 (心) (小陽) 操金 (師) (大陽)

太陰 太白
足三

太陽 陰점 l쁘 ~~그、 
里

演土 애뽑) 
(뿜) 

寒水 (賢) (勝R光)

少陽 勞宮 支漢 j新陰 大敎
足臨

l‘4」L
相火 (心包) (三흙) 風木 (府)

(廳)

陽明 *포쫓 商陽 少陰 少府 陽섬 

操金 (師) (大陽) 君火 (心) (小陽)

太陽 陰삼 " -역7~、그 太陰 太白
足프 

里
寒水 (賢) (勝R光) i헐土 (牌)

(몹) 

3) 六十甲子룹 응용한 활法 

『素問·六微답大論』에서 “天氣始於甲 地賴a於

子 子甲相合 命日歲立 護候其時 氣可與期깨4)라 

하였으니, 표運의 6협흉·覆發 관계를 이용한 鐵

法과 客氣 六步를 이용한 鐵法을 결합하면 다음 

도표와 같은 六十甲子를 응용한 鐵法이 성렵 될 

것이다 

例를 들면 甲子之歲의 경우에 甲은 土連이 太

過이므로 엽經의 土大인 陽陸果을 i寫하고 엽經 

의 戰↑生'A인 足臨‘位과 水驚을 막기 위하여 俠짧 

를 補하며, 上半年은 少陰이 司天이으로 火經의 

火大인 少府와 陽삼을 i寫하며 下半年은 陽明이 

在폈을 主令하므로 金經의 金大인 經뿔와 商陽

을 鴻하여 A體의 陰陽을 調整할 수 있을 것이 

니, 이를 요약하면 다음 【圖表7] 과 같다 

8떼 前握훌; r黃帝內짧素問譯解』 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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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表7】 까十甲子를 응용한 鐵法.

六十
補 ;寫

六十
補 ;寫

甲子 甲子

甲子 足臨i立俠鎔 陽P쫓果少府陽씀 ζ표 中封曲果 行間·太白三里

며寅 小j每陽씀 前즘勞宮支講 T9D 少衝少府 靈道*힘물商陽 

l尤辰 內R훌廣兌 解했陰십通씀 己E 太白·商묘 隱白·大敎·足臨파 

康午 陽鎔三間 商陽·少府陽십 辛未 經떻R澤 魚,際太白三멸 

또申 至陰委中 束骨勞宮支講 쫓맴 然씀太鎔 陰즘經떻商陽 

甲Et 足臨;立俠짧 陽陸果·陰잠通씀 ζ'~ 中封·曲果 行間大뤘足臨j立 

며子 小海陽씀 前씀少府陽씀 T표 少衝·少府 靈道太白프里 

l尤寅 內底廣兌 解짧·勞宮·支漢 己9D 太白商묘 隱白經깅를商陽 

康辰 陽鎔三間 商陽陰십通십 辛E 經떻R澤 魚際大뤘足臨j立 

또午 至陰·委中 束骨少府陽씀 쫓未 然앙太했 陰즘太B三里 

甲辛 足臨파俠鎔 陽P쫓果勞宮支灌 ζ맴 中封曲果 行間經떻商陽 

며Et 小海陽즘 前즘陰즘通즘 T종 少衝少府 靈道大뤘足臨파 

l尤子 內R훌團兌 解했少府陽즘 c:±I: 太B商Ji 隱、B太B三里

康寅 陽鎔두間 商陽勞宮支漢 辛9D 經쫓R澤 魚際*꽉물商陽 

또辰 至陰委中 束骨·陰감通십 쫓E 然즘太쫓§ 陰즘大뤘足臨i立 

甲午 足臨i立俠싫 陽P쫓果少府陽즘 ζ未 中封曲果 行間太B三里

며申 小海陽앙 前B-勞宮支講 T西 少衝少府 靈道經찢를商陽 

l尤Et 內底廣兌 解類陰즘通삼 c~ 太B商Ji 隱B大뤘足臨i立 

康子 陽했三間 商陽少府陽감 辛표 經〉좋R澤 魚際太B三里

또寅 至陰委中 束骨勞宮支灌 쫓9D 然감太했 陰앙經떻商陽 

甲辰 足臨파俠혔 陽P쫓景陰십通씀 ζE 中封曲果 行間大敎足臨파 

며午 小海陽씀 前즘1少府陽감 T未 少衝少府 靈道太白三里

l尤申 內R훌廣兌 解쫓§勞宮支漢 E西 太B商Ji 隱B經素商陽

康Et 陽鎔三間 商陽陰삼通즘 辛종 經잊를R澤 魚際大뤘足臨i立 

또子 至陰委中 束骨·少府·陽s 쫓표 然삼太했 陰즘太白三멸 

甲寅 足臨i立俠했 陽P쫓果勞宮支漢 ζ9D 中封曲果 行間經떻商陽 

i죄辰 小海陽앙 前씀陰잠通감 TB 少衝少府 靈道大뤘·足臨j立 

l尤午 內底.團兌 解짧少府陽십 己未 太白商Ji 隱、白·太白·르멸 

康申 陽혔三間 商陽勞宮支灌 辛맴 經떻R澤 魚際經떻商陽 

또Et 至陰委中 束骨陰즘通감 쫓종 然삼太쫓§ 陰십大뤘足臨i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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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Ill훌諸울 應用힌 針윷治癡法 

4) 三슬五行률 옹용한 활法 

三合五行은 地支 셋이 모여 하나의 五行을 창 

조함을 뭇하는데, 五行의 本質 속에 유사한 목 

적을 가진 地支 셋이 결합하여 어떠한 목적에 

따른 강력한 勢力을 형성하였다가 缺階이 풀어 

지연 세력 역시 흩어지는 五行의 相음이다. 

地支 三合의 構成 原理는 「六微답大論』 

“甲子之歲 初之氣 天數始於水下一刻 終於八十七

刻半. 二之氣 始於八十七刻六分 終於七十五刻.

三之氣 始於七十六刻 終於六十二刻半‘ 四之氣

始於六十二刻六分 終於五十刻 五之氣 始於五十

一刻 終於三十七刻半. 六之氣 始於三十七刻六分

終於二十五刻 所謂初六天之數也. ζ표歲 初之

氣 天數始於二十六刻 …-- 困寅歲 初之氣 天數始

於五十-刻 丁때歲 初之氣 天數읍於七十六刻 

- 終於水下百刻 所謂六四天之數也‘ 此찌辰歲 

初之氣 復始於一刻 常如是無E 周而復始 ----- 是

故寅午成歲氣會同 gp未*歲氣會|司 辰申子歲氣

會同 B西표歲氣會同 終而復始”85)라 하여 十

二年 가운데 餘日 이 1/4 日 2/4 日 3/4 日 4/ 

4 日의 同類를 모아 子午째西의 水火木金에 

서 遊生한 것으로, 이처럼 三合五行은 十

二地支의 配列 屬性에 따라 定하여 진 勢力

關係에 依하여 聚散하는 空間的 相표關聯 

性을 나타낸 것 이 다86)_ 

따라서 이러한 三合五行의 原理를 鍵法에 적 

용하면 다음 [圖表8] [圖表9] [圖表IO]

[圖表II 】 과 같이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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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表8】 *局을 응용한 三슴五行 훨法 
--ιi 地支 補 j寫--口

勝8쐐혐의 勝~經의 

申 水7℃補 火빛;흙 

(足通씀) (옳뽑) 
R홈經의 廳經의 

水局 子 水빛補 火7℃i寫

(俠鎔) (陽輔)

몹經의 몹經의 

辰 水빛補 火었;寫 

(內底) (解혔) 

【圖表9】 水局을 응용한 三슴五行 鎬法

-,,c,‘ 地支 補 .옆 --口

R퍼經의 R퍼經의 
「E」g」『 火였補 水빛;寫 

(魚際) (R澤)

{,'*포으l 心經의 

火局 午 火빛補 水빛;寫 

(少府) (1J 년每) 

心包經의 心包經의 

Bt 火뤘補 水'ii:;寫

(勞宮) (曲澤)

【團表1이 木局을 응용한 三合五行 鐵法
-,,c,‘ 地支 補 ;寫口

프뽕‘經의 三;뿔經의 

~ 木'ii:補 金'ii:;寫

(中}者) (關衝)

大陽經의 大陽經의 

木局 gn 木덧補 金뤘;寫 

(三間) (少商)

小陽經의 小陽經의 

未 木빛補 金빛;점 

(後鎔) (少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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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表11】 옮局을 응용한 三슴五行 휠法 

=-=-ι口i 地支 -補 ;寫

牌經의 牌經의 

B 金}\.補 木빛鴻 

(商묘) (隱白)
心經의 'L'~암으! 

金局 탬 金}\.補 木?치鴻 

(靈道) (少衝)
}ff經의 }ff經의 

표 金벚補 木였;寫 

(中封) (大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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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氣理論을 應i用한 針윷治擔法. 

川 結論

論者는 『黃帝內經』의 運氣 理論을 應用한 鐵갖 治續法에 關한 liff究를 進行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첫째 『靈樞」의 鐵갖 避룹法은 A氣와 A神의 소재에 따른 理論。i 後代 i쪼日 ·迷時에 따른 A氣와 A 

神의 盛흉플 살펴 치료하는 時間 鐵갖法의 기초가 되었A며, 。1러한 運氣學說의 時間空間 개녕이 잠재 

된 鐵갖 領域은 子午流注와 奇經 八法이다 

둘째. 子午流注와 運氣 理論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A體 經氣의 盛흉에 따른 *位의 定時開聞法으 

로 運氣學說인 千支 紀時에 進行하여 五輸t과 相應되는 時間性 鐵갖法이며, 또한 五輸t과 其他 經大

補鴻를 응용한 이론으로 ‘陰陽相實’과 ‘剛柔相濟’의 원칙이 陰經과 陽經間의 同氣·異氣·五行의 生克

關係가 결합하여 補鴻를 조정하는 것에 있다 

셋째 奇經 八法에 있어 運氣 理論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周易』의 八휩 方位와 運氣學의 千支 紀

時 取大로 뼈化日의 方位 그리고 異常 氣化와 %害宮에 八服交會大을 응용함은 運氣 氣化 理짧이 결함 

된 부분이다 그리고 子午流注가 時間的인 特色을 지녔다면 상대적요로 奇經 八法은 空間的인 背景이 

진일보되어 運氣鐵갖에 활용된 것이다. 

넷째 本論을 通하여 나타난 五運의 勝復·覆發을 웅용한 五運 鐵法과 客氣 六步를 응용한 六氣 鐵法

과 運과 氣를 相合한 六十甲子를 응용한 鐵法 그리고 三合五行을 응용한 鐵法을 運氣 原理를 이용하여 

鐵갖 治續法의 可能性을 提示하여 본다 

ABSTRACT 

In the field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 theory of taboo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n the basis 

of where the ‘α and the so비 of the men(A氣A神)’ exist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chrono-acupuncture and moxibustion (時間性鐵갖法)’ that takes into account the thrift and retreatment of the α 

(氣) and the ‘soul of the men’ according to day and time. 

The field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theory of Yun Qi(運氣)’ which takes into account time 

space are the theories of the ’ZiWuLinZhu(子午流注)’ and the ‘LingGwBaFa(靈龜八法)’Z

While the theory of the ZiWuLinZhu has the nature of time. LingGwBa터 has the nature of space 

corr뼈때vely. So the theory of Yun Qt’ adopted and improved the time-space background that is the basis of 

the theory of the ZiWuLinZhu and the LingGwBa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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